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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함께 성장한 나의 호스피스 20년

서은경(아가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회원마당

원고를 쓰려고 책상에 앉으니 지금은 95세

가 되신 친정어머니께서 '넌 오늘도 호스테스

(?) 가니? 힘들게 남의 초상에는 왜 쫓아다니

냐' 걱정하시던 말씀이 떠오른다.

1996년 4월 사순 시기에 주보를 보면서 처

음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엘리

자벳 퀴블러로스의 책 '인간의 죽음'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봉사를 시작했다. 환자를 돌

볼 수 있게 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고, 늘 설

레는 맘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가곤 하였다.

매달 병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호스

피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1년쯤 지났을 때부

터는 매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의 세미

나에 참석하며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김장철이 되면 젓갈 판매도 하고 봉사자 교육

도 받았으며 국회 앞에 가서 항의시위도 하였

다. (오늘날 연명의료법에 일조했나?) 

처음엔 병원 교육과 협회 일도 구분 못 하

고 열심히 쫓아다녔다. 몇 년 열심히 다니다 

보니 병원 일과 협회 일도 구분이 되고, 서울

성모병원이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소속된 

것과 개신교 불교 등 다른 종교 호스피스 단

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봉사에 깊이 참여하면서 협회에서 하는 학

회도 참석하고 공부하여 상황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열심히 협회 일 하시는 분들 덕분에 

처음보다는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법인도 되

고 체계가 잡히는 협회를 보면서 봉사자이지

만 뿌듯하기까지 했다.

2001년 협회 주최로 가는 호주 견학에 참

석하면서부터 다른 나라의 호스피스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아시아 호스피스 대회에도 참석

하여 다른 호스피스 제도의 장점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에 아직 부족

한 점이 많다는 것과 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

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호주 호스

피스완화의학 전문가이신 이안매독 박사님

께서 한국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달려있는 많

은 주사제와 호스피스봉사자들은 환자들에

게 육체적 도움이 아닌 성서와 성가책을 가지

고 다니며 영성적으로만 접근 한다고 하실 땐 

동감하면서도 부끄러웠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에 관련된 병

원이나 봉사자들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 시

기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실상을 잘 대변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말한 "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처음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할 때는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환자의 말동무

와 마사지, 목욕 등을 해드리며 복도에 떨어

진 휴지라도 줍는 심정으로 시작했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21년의 

세월 동안 만난 환자분들과 협회, 병원에서 

제공한 교육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전문 호스피스 봉사자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처음 봉사 

할 때는 환자만 돌보는 것이 보람이었는데 협

회원마당

회 교육과 병원 교육이 나를 차츰 성장하게 

해준 것이다.

21여 년이 지난 오늘도 어떤 환자를 만날

까 하는 설렘으로 병원으로 봉사의 발길을 옮

긴다.

▶▶ 평생회원

서은경, 송일권

▶▶ 신입회원

- 개인: 이나희

- 국제성모병원: ‌�장정화, 전수민, Sr.신옥진, 최경애, 권금혁, 방진영, 임경은, 나선미, 박수화, 이유진, 김나연, 장미지, 

장혜지, 주진하, 김소연, 임승미, 고형진, 이다연, 김경미, 서화연, 김정영, 남강현, 김은화, 박연옥, 

이수민, 김남신, 김순유, 고득남, 김유경, 김샛별, 임영주, 송영선, 모정애, 조수홍, 김인순, 문남숙, 

임희숙, 최경여, 박원실, 김진선

- 대전성모병원: ‌�Sr.권소영,서미숙, 김현숙, 이호동, 김은정, 유정희, 김채연, 김민주, 안목환, 신정민, 김명희

- 부산성모병원 : 윤명숙, 김진양, 이명숙

- 부천성모병원 : 한원순, 김태훈, 박경욱, 윤미경, 이은순, 양세정

- 서울성모병원 : ‌�손병성, 이현영, 윤정윤, 김은율, 김영순, 조대연, 정은실, 이경숙, 정진영, 김경석, 최정예, 신재열, 

임성준

- 성가롤로병원 : ‌�장정임, 차영주, 장정남, 이정자, 고슬, 손소미, Sr.김영규, 배동임, 이금숙, 오순심

- 성가복지병원 : 김경희, 황문정

- 성바오로병원 : 김원정, 이승은, 조혜경

- 성빈센트병원 : 성금영, 이소희, 서호영

- 여의도성모병원 : 문서영, 박상아 

- 익산성모병원 : 이순자, 장석례

- 창원파티마병원 : 김현주

임연수 

2017년 기관대표자회의 및 제10회 정기(대의원)총회 : ‌서울성모병원, 익산성모병원

2017년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 ‌박은숙 후원회장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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